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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분야 영향 최소화 위해 미국 신(新)정부 
정책동향 파악 등 대응체계 가동 중

<보도 주요내용>

  2월 3일(월) 파이낸셜뉴스 ｢美·中서 설자리 줄어드나... ‘수출 효자’ K푸드도 

긴장｣, 아주경제 ｢K-푸드·뷰티도 흥행 찬물… 돌파구 마련 분주｣, 한국경제 

｢다음 타깃은 韓… 미국 에너지·농산물 구매 늘려 대응을｣ 기사에서 “미국의 

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.”, “현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

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.”, “한국, 일본, 유럽이 다음 타킷이 될 수 있다.”

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현재로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

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  우리 정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주재관 등 여러 

경로를 통해 미국 신행정부의 농업분야 통상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

또한, 「농식품분야 태스크포스(T/F)」를 운영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

우리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, 

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

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농업계, 식품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

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  다만, 우리 농식품 수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

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개인적 의견을 

포함한 보도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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